
[2020년, 26회 합격] 법무사단기 최재성 법무사님

[주제1]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저는 공인중개사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중개업을 하던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직을 생각하던 중 법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전
공이 법학이었고 그래도 법학과목은 친숙하여서 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으며 2019년 1차 합격, 2020년 2차 합격으로 
31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제2] 나만의 학습 방법 

1차 시험은 객관식이라서 문제집을 기본서로 정해서 봤습니다. 기본이론은 학교 다닐 때 
충분히 봤다
고 전제하고 이론서는 보지 않고 바로 문제집으로 회독수를 늘렸습니다. 문제집은 정답을 
체크하고 기본서 보듯이 봤으며 아는 내용은 싸인펜으로 지우면서 봤습니다. 회독수가 
늘어날수록 싸인펜으로 지운 부분이 늘어나서 읽어야 할 양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차 시험 후 H학원에서 동차반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민사소송법을 제외하고는 
강의 내용이 이상해서 듣는둥 마는둥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차 공부를 하려고 하였으며, 작년에 보던 그 문제집 그대로 다시 
봤습니다. 2019년에 70점으로 1차에 합격했습니다.
2차 시험은 법무사단기 강의에 맞춰서 공부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강의 
스케쥴을 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가정이 있다보니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가능한 쉬는날에도 공부하였습니다. 강사님들의 다른 
얘기는 다 들었어도 휴일엔 쉬라는 말만큼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제3] 과목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과목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1차 준비는 객관식 문제집으로 해서 달리 쓸 말이 없네요. 열심히 외우는 외엔.. 그다지..
2차 준비는 강의만 따라 갔습니다. 민법 이태섭 선생님, 형법 이인규 선생님, 민사소송법 
차상명 선생님,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 이민주 선생님, 민사서류 오민철 선생님.
취약과목이 형사소송법이었는데, 법무사단기 강의가 나와 맞지 않아서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유안석 법무사님의 오래된 강의를 따라가면서 공부했고, 사례강의는 차상명 
선생님의 형소법특강을 들었습니다. 차상명 선생님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강의는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제4] 시기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시기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2차를 위주로 말씀드리면, 동차반, 예비순환을 듣고 1순환을 들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또 들어야 하나 싶었죠. 해서 1순환때는 부등법, 등기서류, 민사서류만 듣기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본교재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 1순환 민사소송법이 19년 12월 
16일 월요일부터 20년 1월 2일까지 18일간 총 17회 강의를 할 때 18일간 민사소송법을 
혼자서 읽었습니다. 대략 3회독 내지 4회독씩 읽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1월 3일부터 
15회의 부동산등기법을 할땐 강의를 쫓아가면서 부동산등기법만 공부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형법을 공부할땐 형법만 3~4회독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2순환때는 사례강의를 쫓아갔습니다. 이땐 부등법과 등기서류, 민사서류는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 정해서 1순환 공부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3순환때는 강의는 듣지 않고 강의 시간표를 쫓아가는 공부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S학원 
모의고사 강의는 들어야 한다길래 신청을 했다가 형법과 형소법만 듣고 나머진 
안들었습니다. 새롭게 적응하는게 어려웠습니다. 그냥 하던대로 했습니다.
카페 등에서 최신판례와 타 학원 모의고사 자료를 구한다는 글들이 많이 보여서 나도 
그래야 하나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그냥 있는거나 제대로 보고 가자는 마음으로 보던 
책만 봤습니다. 학원에서 주는 자료 외에는 구태여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차상명 선생님의 “내가 본데서 나온다.”는 말씀을 믿었으며 기본교재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1 차 시험 점수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법 민집법, 상업등기법 부등법, 공탁법

30/40 70/6 58/6 34/36

2 차 시험 점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소법, 민사사건서류 부등법, 등기신청서류

64.5 26/28 35.5/18.25 41.25/17.95



전체적으로 빠트리지 않고 답안작성을 했습니다. 목차에 신경쓰지 않고 15점을 초과하는 
문제는 세부 목차를 잡아서 문제의 제기, 논점 정리, 결론 식으로 기술했습니다. 5점 문제는 
결론과 이유로 작성을 했고, 10점 문제도 결론과 이유로 적었으며 세부목차 없이 3줄 쓰고 
1줄 띄어서 읽기 쉽도록 쓰려고 했습니다.

[주제5] 후배 예비 법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2018년 12월에 암 진단을 받고, 2019년 1월과 5월, 두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20년
3월까지 항암치료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두 번 다시 시험을 볼 기회조차 없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슬럼프란 단어는 사치였습니다.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족모임,
경조사가 있을땐 부득이 공부를 멈춰야 했습니다만 그 외의 시간엔 멈추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시험공부를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멈추기라도 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쉬지 않고 노를 저어야 겨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니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